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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

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실제로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및 차시 내용을 살펴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에 배당된 연간 120시간(1학기 52시간, 2

학기 68시간) 중 1학기에는 15시간(28.8%), 2학기

에는 32시간(47%) 가량을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학습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

지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에 관한 연구는 활

발히 이루어져왔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의 덧셈과 뺄셈 계산 지

도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강완, 2000;

이승은, 최경아, 박교식, 2015), 학생들의 덧셈과 

뺄셈 문제해결력을 분석한 연구(허해순, 2011;

채병덕, 2003), 덧셈과 뺄셈에 관한 아동의 비형

식적 지식에 관한 연구(장혜원, 2009), 교과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덧셈과 뺄셈 문장제에 관한 

연구(장혜원, 2002; 이대현, 2009), 학생들의 덧셈

과 뺄셈 오류 유형을 진단하고 지도하기 위한 

연구(김수미, 2009, 2012; 김이지, 2004; 서유미,

2008; 윤희태, 2002; 장영숙, 2003; 최진숙, 2005;

최호희, 2009), 덧셈과 뺄셈의 대안적 계산 방법 

지도에 관한 연구(박인묵, 2002; 장혜원, 201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과서 비교 연구(김소

미, 2004; 김판수, 2011; 진희경, 2008), 덧셈과 뺄

셈에 관한 예비 교사나 현직 교사의 교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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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와는 다르

게,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뺄셈의 지도 

순서를 상당히 앞으로 당겼고, 10을 가르기와 모으기는 상대적으로 뒤로 미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의 변화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찾

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문헌과 외국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를 살펴본 결과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을 (몇)+(몇)=(십 몇)

과 (십 몇)-(몇)=(몇)에 앞서 지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강조하며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학습에 앞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기 교과서 집필에서 덧셈과 뺄셈 단원 및 차시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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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관한 연구(이종욱, 2003; 조은아, 2015)가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의 결과는 이후 초등학교 교

과서 개정에 영향을 주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덧셈과 뺄셈 지도 방법은 조금씩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서에서 덧

셈과 뺄셈의 계산 알고리즘을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제시하여(강완, 2000) 계산력 

향상을 강조해 왔다면,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학생들의 계산력 향상 뿐 아니라 연산 감각의 

신장을 목표로 대안적 알고리즘이 강조되고 있

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서에서 0의 

덧셈과 뺄셈을 독립된 차시로 다루고 있다(장혜

원, 최민아, 임미인, 2014).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개발하여 2013년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

는 초등학교 교과서(이하, 2009 개정 교과서)에

는 표준 알고리즘의 도입에 앞서 대안 알고리즘

을 도입하는 학년도 있다. 그렇지만 대안 알고리

즘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덧

셈과 뺄셈의 표준 알고리즘 지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알고리즘의 지도에 있어서 2009

개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다르게 변화하였다. 그 변화는 받아올림과 받아

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상당히 앞당겨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교

육과정이나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어디

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

한 2009 개정 교과서의 변화를 포함한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가 타당한지를 비판적

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의 지도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국내․외의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

도 순서에 관하여 문헌 분석을 하였다. 이어 4장

에서는 외국 여러 나라 교과서(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 분석 대

상으로 삼은 외국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모두 

6종이다. 이 교과서들은 2008년 발표한 새 교육

과정에 따라 2013년에 발행한 것으로, 각각 東京

書籍, 敎育出版, 大日本図書, 日本文教出版, 学校

図書, 啓林館에서 출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종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싱가포르 역

시 2013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 현행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는 모두 4종이며, Marshall

Cavendish Education에서 2종, Shing Lee

Publishers Pte Ltd과 Star Publishing Pte Ltd에서 

각각 1종씩 출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출

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 1종씩, 3종의 교과서

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0년에 발표한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이하, CCSSM)와,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Mathematics Project(UCSMP)에서 개발하고 

McGraw-Hill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Everyday

Mathematics의 2012년 개정판인 Everyday

Mathematics CCSS Edition(이하, EM)을 분석하였다.

EM은 1980년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예산 지원으로 개발된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비교적 널리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박상욱, 박교식, 김지원, 2014).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는 WSOY pro. 출판사의 Laskutaito 한국어판을 

분석하였다. Laskutaito의 핀란드판은 2011년에,

한국어판은 2014~2015년에 발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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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과서 집필을 앞둔 시점에서, 초등학교 1학

년 수학 교과서 자연수 덧셈과 뺄셈 단원의 지

도 내용을 정련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2009 개정 수학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1학

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4학기

에 걸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고 있다.

이 교과서와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의 

외형적인 큰 차이점은 스토리텔링의 도입과 비

슷한 내용의 단원끼리의 통합으로, 덧셈과 뺄셈 

관련 단원이 15~16차시에 걸친 대단원으로 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 차이 뿐 아

니라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그 중 하

나가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이다.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에 관하여《수

학 1-1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다음 [그림 II-1]

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이후, 1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4f, p. 195, p.285; 교육

부, 2014h, p. 110)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 단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1)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에서 ‘단

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단계란 일

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도

서의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의 의미는 

‘[그림 II-1]의 ①→②→③→ …… → ⑩으로 순

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이 설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 단계’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지도하고 있는 덧셈과 뺄

셈의 지도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도입부터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다음  [그림 II-2]와 같은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③, ④를 ⑥, ⑤ 보다 뒤에 지도하는 

것은, ‘10을 가르기와 모으기’, ‘10이 되는 두 수

의 덧셈’, ‘10에서 한 자리 수 빼기’를 받아올림,

받아내림의 도입 직전에 지도하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과서의 이러한 지도 순

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

는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와 다르다. 2007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하, 2007 개정 교

1)《수학 1-2 교사용 지도서》 195쪽과 285쪽에도 [그림 II-1]의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으나, 《수학 1-1 교사용 지도서》 191쪽의 지도 단계에서 ⑤와 ⑥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

[그림 II-1]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교육부, 2014e,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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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하, 7

차 교과서)의 지도 순서와 취급하는 단원은 다

음 [그림 II-3], [그림 II-4]와 같다.

2007 개정 교과서와 7차 교과서에서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는 같다. 강완(2000)에 

따르면, 7차 교과서의 내용 제시 순서나 시기는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이후로 거의 동

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과서는, 제4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시행된 1982년 이

후로 30년이 넘도록 동일했던 덧셈과 뺄셈의 지

도 순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인가? 만약, 2009 개정 교과

서의 ①→②→⑥→⑤→③→④→⑦→⑧→⑨→⑩

순서로 지도하는 것이,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②→③→④→⑤→⑥→

⑦→⑧→⑨→⑩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보다 효과

적이라면, 당연히 그 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지도 순서를 바꾼 

근거를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 2009 개정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배경지식에서는 [그림 II-1]과 같이 이전 교육과

정의 교과서 지도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수학 1-2 교사용 지도서》 3단원의 창

의 수학 활동지(pp.210-211)에는 [그림 II-5]와 같

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f). 이 활

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5+5=사과’는, 2009 개정 

교과서 1학년 2학기 5단원의 학습 내용인 ‘10이 

되는 두 수의 덧셈([그림 II-1]의 ④)’이다. 이 활

동에 대한 설명([그림 II-5]의 b)에서는 문제 변형

을 통한 ‘이 단원의 다른 차시’로의 활용을 언급

하고 있는데, 이 때 들고 있는 예 ‘■+■=30’는 

‘받아올림이 있는 (십 몇) + (십 몇)’으로, [그림 

II-1]의 ⑩에 해당한다. 이것은 2학년 1학기 3단

원의 학습내용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2009 개정 

교사용 지도서는 ①→②→⑥→④→⑩→⑤→③→

⑦→⑧→⑨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도 용인하고 

① → ② → ⑥ → ⑤ → ③ → ④ → ⑦ → ⑧ → ⑨ → ⑩

《수학 1-1-3》 《수학 1-2-3》 《수학 1-2-5》 《수학 2-1-3》

(14+2 차시) (16+2 차시) (16+2 차시) (17+2 차시)

* ①, ②, ③, …… 은 [그림 II-1]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II-2] 2009 개정 교과서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1-1-4》 《1-2-3》 《1-2-4》 《1-2-6》 《2-1-2》 《2-1-4》

* ①, ②, ③, …… 은 [그림 II-1]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II-3] 2007 개정 교과서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1-가-4》 《 1-가-5》 《1-나-3》 《1-나-4》 《1-나-6》 《1-나-7》 《2-가-2》 《2-가-4》

* ①, ②, ③, …… 은 [그림 II-1]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II-4] 7차 교과서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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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 창의수학활동지(p.211)

b.창의수학활동지 해설(p.210)

[그림 II-5] 1학년 2학기 3단원 

창의수학활동지(교육부, 2014f)

그러나 만약,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②→⑥→⑤→③→④→⑦→⑧→⑨→⑩

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는 

‘어떤 순서로 지도해도 무방하다’라면, 《수학 

1-1 교사용 지도서》 p.191, 《수학 1-2 교사용 

지도서》 p.195, p.285, 《수학 3-1 교사용 지도

서》 p.110의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에 

대한 진술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Ⅲ.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 및

방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그림 II-1]의 ‘덧셈과 뺄셈의 초기 지도 단계’

는 교사용 지도서에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그 지도 순서와 2009 개정 교과서의 지도 순서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본 장에서는 

다른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덧셈과 뺄셈의 지

도 순서에 대해 살펴본다.

배종수(2002, pp.192-214)는 덧셈과 뺄셈의 지

도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합이 9 이하인 더하기와 9 이하의 수에서 

빼기

․ 0 더하기(  ,  )와 0 빼기

(  )

․합이 10인 덧셈과 10에서 빼는 뺄셈

․받아올림이 있는 18 이하의 덧셈: (몇)+(몇),

(몇)+(몇)+(몇)=(십 몇) (두 수의 합이 10인 

경우)

․받아내림이 있는 18 이하의 뺄셈: (십 몇)-(몇)

․큰 수의 덧셈과 뺄셈

여기에서 배종수는 합이 10 미만인 (몇)+(몇),

합이 10이 되는 (몇)+(몇), 합이 11 이상 18 이하

의 (몇)+(몇)을 ‘기본적인 덧셈’ 또는 ‘덧셈의 기

본’이라고 하며,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 (십 몇)+(십 몇)에 앞서 제시하고 있다. 뺄

① → ② → ⑥ → ④ → ⑩ → ⑤ → ③ → ④ → ⑦ → ⑧ → ⑨ → ⑩

《수학 1-1-3》 《수학 1-2-3》 《수학 1-2-5》 《수학 2-1-3》

(14+2 차시) (16+2 차시) (16+2 차시) (17+2 차시)

[그림 II-6] 2009 개정 1학년 2학기 교사용 지도서에서 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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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에서도 마찬가지로 (몇)-(몇), 10-(몇), (십 몇)-

(몇)의 세 경우를 ‘기본적인 뺄셈’ 또는 ‘뺄셈의 

기본’이라고 하며,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

의 뺄셈 (십 몇)-(십 몇)에 앞서 제시하고 있다.

이용률(2010, pp.80-88)도 정수의 덧셈과 뺄셈

의 계산 방법에서 합이 10 미만인 기본덧셈과 

기본뺄셈, 합이 10 이상인 기본덧셈, 합이 10 이

상인 기본덧셈의 역산인 기본뺄셈을 강조하고 

있으며,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의 큰 수의 덧셈과 뺄셈은 기본덧셈과 기본

뺄셈을 바탕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Reys, Lindquist, Lamdin과 Smith(2009/2012,

pp.236-246)는 표준 알고리즘에 대한 지도 방법

을 설명하기 전에, 연산의 의미와 기본 구구2)라

는 장에서 덧셈 구구와 뺄셈 구구에 대해 설명

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덧셈 구구

란 0+0부터 9+9까지 100개의 (몇)+(몇)이고, 뺄셈 

구구는 덧셈 구구와 역연산 관계에 있는 100개

의 뺄셈, 즉 (몇)-(몇)과 (십 몇)-(몇)을 말한다.

Van De Walle(2004/2008, pp.197-204)는 기본 

덧셈을 위한 전략에서 ‘+1, +2, +0 하기’, ‘같은 

수 더하기’ 등의 전략과 함께, ‘10 만들기(합이 

10이 되는 덧셈을 이용하여 더하기)’전략을 기

본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뺄셈에서도 (십 

몇)-(몇)=(몇)인 기본 뺄셈을 소개하고 있다.

Sarama와 Clements도 덧셈의 학습 경로로,

(몇)+(몇)=(몇) → 10이 되는 덧셈 → 7+7=14,

9+9=18과 같은 10 미만의 같은 수 더하기(두 배 

하기) → (몇)+(몇)=(십 몇) (예: 7+8=7+7+1=14+1

=15와 같이 두 배 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계산하

기, 또는 7+8=(2+5)+8=10+5=15와 같이 10이 되는 

덧셈을 사용하여 계산하기) → (몇십 몇 + 몇십)

→ (몇십 몇 + 몇십 몇)의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Sarama & Clements, 2009, pp.124-156; Clements

& Sarama, 2014, pp.68-123).

이와 같이 여러 문헌에서 기본셈으로서 (몇)+

(몇)의 덧셈과 (몇)-(몇), (십 몇)-(몇)의 뺄셈을 표

준 알고리즘의 도입에 앞서 강조하고 있으며, 받

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

과 뺄셈에 앞서 지도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

만 이러한 문헌의 지도 내용 소개 순서가 ‘⑥ 받

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뺄셈’을 기본셈에 앞서 가르

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

들이 심리적으로 ⑥과 ⑤, ⑦, ⑧ 중 어느 것을 

더 쉽게 혹은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영란(2002)은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끝

내고 교과 진도를 나가기 전의 학생 16명을 대

상으로, 덧셈․뺄셈 전략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받아올림이 있는 (몇)+(몇)=(십 몇)의 성공률이 

6+4와 7+5는 100%, 3+8은 75%인 반면, 받아올림

이 없는 (몇십)+(몇십)인 30+40의 성공률은 

68.75%,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몇)+(몇)인 22+6

과 35+42의 성공률은 각각 68.75%, 62.5%였다.

이 학생들은 뺄셈에서도 (몇)-(몇), (십)-(몇)에서

는 100%, 받아내림이 있는 (십 몇)-(몇)인 17-5와 

13-9에서는 각각 100%, 68.75%의 성공률을 보였

지만,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몇십)인 60-40에서

는 43.75%,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

인 28-16과 45-27에서는 각각 62.5%, 43.75%의 

성공률을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

의 범위가 커질수록 구체물을 이용한 모두 세기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아졌는데, 이 때 학생

들의 실패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허유진(2014)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연수 

연산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4학년 

학생들의 자연수 덧셈․뺄셈 계산의 정답률도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의 유무보다는 자릿수에 

2) 여기에서 기본 구구는 basic facts의 번역어로, 박성선 외(2012)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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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물론 허유진의 연구에서

는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은 조사 대

상 문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대 해

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다루는 수의 범위

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009 개정 교과서 《수학 1-2》의 3단원에서는 

(몇십 몇)±(몇십 몇)을 학습하는 차시에 32+62,

72+25, 69-34, 85-24와 같이 받아올림이나 받아내

림이 없을지라도 제법 큰 수까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야 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으

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몇)+(몇)=(십 몇)이나 (십 몇)-(몇)=(몇)은 모두세

기, 이어세기, 거꾸로 세기 등의 직접 세기 전략

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의 

형식적인 학습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많다. 그렇다면 ‘⑥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의 덧셈,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뺄셈’을 

‘③ 10을 가르기와 10이 되도록 모으기’보다 앞

서 취급하는 2009 개정 교과서의 지도 순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 1-2》 3단원에서 두 수의 합이나 

차가 50 이상인, 직접세기 등의 전략으로는 해결

하기 쉽지 않은 덧셈과 뺄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단원의 목표가 일의 자리는 일의 

자리끼리, 십의 자리는 십의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는, 십진법에 의한 덧셈과 뺄셈의 세로셈 필산

형식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수학 1-1》에서 9 이하의 수의 덧셈과 

뺄셈만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수학 1-2》에서 

이러한 필산 형식을 너무 성급하게 지도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채병덕(2003)에 

의하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

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한 2학년 학생들은 받아

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직접세기 전략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반수가 넘는 학생이 ‘오른쪽부터 계산하기(일

의 자리부터 계산하기)’전략을 사용하였다. 표준 

알고리즘을 이미 학습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 표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

에, 이들에게 대안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것은 의

미가 없다는 장혜원(2014)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몇)+(몇)=(십 몇), (십 몇)-

(몇)=(몇)의 학습에 앞서, (몇십 몇)±(몇십 몇)=

(몇십 몇)의 세로셈 필산형식을 알고리즘화하여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이 나름의 전략을 사용하

여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을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적인 필산 알고리즘

을 강조함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들이 있다. 예를 

들어《수학 1-2》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

는 (몇십)±(몇십)의 학습에서는 [그림 III-1]과 같

이 수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그림 III-1] (몇십)+(몇십) (교육부, 2014b, p.87)

그런데 이렇게 학습한 학생들 중에는 26+3=11,

68+9=23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다(Ashlock, 1982;

최진숙, 2005). 학생들이 아직 자리값 개념이 형

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덧셈을 ‘수 모형의 개수

를 모두 다 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러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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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다 더하는’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받아올림․받아

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에서 ‘십의 자리

는 십의 자리끼리, 일의 자리는 일의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여 《수학 1-2 교

사용지도서》 p.227에 제시하고 있는 가까운 자

리에서 빼는 오류([그림 III-2])나, 무조건 같은 

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해 각 자리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오류([그림 III-3])를 보이기도 한

다.

[그림 III-2] 가까운 자리끼리 빼기

[그림 III-3] 무조건 같은 자리에서 빼기

만약 수 감각이 잘 형성된 학생이었다면,

26+3=11과 같이 더했는데 합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님을 깨닫

고 다시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 전에, 20 이하

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을 충분히 경험하여 

2+9, 3+8, 4+7, 5+6 등과 같이 합이 11이 되는 

여러 쌍의 (몇)+(몇)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26+3의 결과를 11이라고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도 표

준 알고리즘의 필산 형식을 도입하기 전에, 학생

들 각자의 다양한 전략으로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을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

게 할 필요가 있다.

Ⅳ. 외국 교과서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3)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문헌에서 제

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수 덧

셈과 뺄셈 지도 순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2009 개정 교과서의 지도 순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나라(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의 자연

수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를 살펴본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사용

하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6종의 1학년과 2학

년의 자연수 덧셈과 뺄셈 관련 단원의 내용 제

시 순서는 모두 같았다. 덧셈과 뺄셈에 앞서 가

르기와 모으기를 지도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

라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1학년 

1학기에 ‘9 이하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학습한 

후에, 덧셈과 뺄셈의 기호를 도입하여 (몇)+

(몇)=(몇)과(몇)-(몇)=(몇)을 학습하고, 이후 1학년 

2학기에서 ‘10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학습하는 

것에 비해, 일본 교과서에서는 ‘10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9 이하의 가르기와 모으기’와 함께 

취급한 후에, 덧셈과 뺄셈을 도입한다. 특히 6종

의 교과서 모두에서 [그림 IV-1]과 같이 보수를 

이용한 ‘10 만들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3) 본 장에서 분석한 외국 교과서 중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는 1종의 교과서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당 국가의 모든 교과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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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가르기와 모으기 (大日本図書,

1학년, pp.30-32)

‘10보다 큰 수’의 학습에서도 10부터 50까지 

한 단원에서 취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11~20

은 ‘10보다 큰 수’ 단원에서, 그리고 21~120은 

‘20보다 큰 수’ 단원에서 취급한다. 이 때 20 이

하의 범위에서도 가르기와 모으기를 지도한다.

또,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의 기본셈

을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

(몇십 몇), (몇십 몇)-(몇)=(몇십 몇)에 앞서 지도

한다. 또 1학년에서는 (몇십)+(몇십)=(몇십), (몇

십)+(몇)=(몇십 몇) 등을 지도할 때에도 세로셈 

형식은 도입하지 않는다. 세로셈 필산 형식은 2

학년에서 취급하는 내용이다. 일본 교과서에서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

등학교 수학 교과서 3종의 1학년과 2학년의 자

연수 덧셈과 뺄셈 관련 단원의 내용 제시 순서

는 모두 같았다. 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일본 교

과서와 마찬가지로 ‘10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9

이하의 가르기와 모으기’와 함께 취급한다. ‘10

보다 큰 수’의 학습에서는 1-A에서 10부터 20까

지 한 단원에서 취급하고, 1-B에서 4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로 범위를 나누어 서로 다른 단원

에서 취급하고 있다. 덧셈과 뺄셈의 학습에서도 

1-A에서 10까지의 수를 학습한 직후에 (몇)+

(몇)=(몇), (몇)-(몇)=(몇)을 학습하며, 이 때 (몇)+

(몇)=(십), (십)-(몇)=(몇)을 함께 취급한다. 또, 20

1학년

․ 10까지의 수, 10 이하의 수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10보다 큰 수(11~20), 20 이하의 수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 (십)+(몇)=(십 몇), (십 몇)-(몇)=(십)

․ (십 몇)+(몇)=(십 몇), (십 몇)-(몇)=(십 몇)

․ (몇)+(몇)+(몇)=(십 몇) (두 수의 합이 10인 경우)

․ (몇)-(몇)-(몇)=(몇), (십 몇)-(몇)-(몇)=(몇) (두 수의 차가 10인 경우)

․ (몇)+(몇)-(몇)=(몇), (몇)-(몇)+(몇)=(몇)

․ (몇)+(몇)=(십 몇)

․ (십 몇)-(몇)=(몇)

․ 20보다 큰 수(21~120)

․ (몇십)+(몇십)=(몇십), (몇십)-(몇십)=(몇십), (백)-(몇십)=(몇십)

․ (몇십)+(몇)=(몇십 몇), (몇십 몇)-(몇)=(몇십)

․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몇십 몇), (몇십 몇)-(몇)=(몇십 몇)

2학년

․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받아내림이 있는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몇십 몇)+(몇십 몇)=(백 몇십 몇)

․ (백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표 IV-1> 일본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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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수를 학습한 직후에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며, 이 단원에서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을 함께 취급하지만,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의미하는 ‘regrouping’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regrouping’은 1-B에서 40 이하

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

며, 이 단원에서 덧셈과 뺄셈의 세로셈을 도입하

여 지도한다.

(십)+(몇)=(십 몇)을 덧셈 단원에서 취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이 내용을 

20까지의 수 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세 개의 

한 자리 수의 덧셈 ‘(몇)+(몇)+(몇)’을 받아올림이 

있는 40 이하의 덧셈 이후에 취급하고 있는데,

이 때 ‘5+6+4’와 같이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10

인 경우 뿐 아니라, ‘5+7+6’과 같이 어느 한 수

를 분해하여 10 만들기를 하는 경우도 함께 취

급한다. 싱가포르 교과서에서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2>와 같다.

다음으로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

자. 먼저 CCSSM에서는 K단계의 학습 내용으로 

10 이하의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 10에 대한 보

수 찾기, 5 이내의 덧셈과 뺄셈, 11에서 19까지

1학년

1-A

․ 10까지의 수

․ 10 이하의 수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 10 이하의 덧셈

․ 10 이하의 뺄셈

․ 10 이하의 서수

․ 20까지의 수 (십)+(몇)=(십 몇)

․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몇)+(몇)=(십 몇), (십 몇)+(몇)=(십 몇), (십 몇)-(몇)=(십 몇), (십 몇)-(몇)=(몇)

1-B

․ 40까지의 수

․ 40 이하의 덧셈

-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몇)+(몇)=(몇십 몇), (몇십 몇)+(몇십)=(몇십 몇),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 몇)+(몇)=(몇십 몇),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40 이하의 뺄셈

-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몇십 몇), (몇십 몇)-(몇십)=(몇십 몇),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받아내림이 있는 (몇십 몇)-(몇)=(몇십 몇), (몇십 몇)-(몇십 몇)=(몇십 몇)

․ 세 수의 덧셈 (몇)+(몇)+(몇)

․ 100까지의 수

․ 10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2학년 2-A

․ 1000까지의 수

․ 100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받아올림이 없는 (몇백 몇십 몇)+(몇), (몇백 몇십 몇)+(몇 십),

(몇백 몇십 몇)+(몇백 몇십 몇)

- 받아올림이 있는 (몇백 몇십 몇)+(몇백 몇십 몇)

- 받아내림이 없는 (몇백 몇십 몇)-(몇), (몇백 몇십 몇)-(몇 십),

(몇백 몇십 몇)-(몇백 몇십 몇)

- 받아내림이 있는 (몇백 몇십 몇)-(몇십 몇), (몇백 몇십 몇)-(몇백 몇십 몇)

<표 IV-2> 싱가포르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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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십 몇)=(십)+(몇)으로 가르기와 모으기

를 제시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수의 범위를 100

까지 확장하지만,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은 별도

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덧셈은 (몇십 몇)+

(몇)=(몇십 몇), (몇십 몇)+(몇십)=(몇십 몇)인 경

우를, 뺄셈은 (몇십)-(몇십)=(몇십)인 경우만 취급

한다. CCSSM은 2학년 학습 내용에서도 20 이하

의 덧셈과 뺄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암산 전략을 사용하여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유창하게 하고, 2학년을 마칠 때까지 (몇)+(몇)의 

합을 기억해서 알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K

․ 100까지의 수 세기, 0~20까지의 수 쓰기

․ 10 이하의 수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 5 이하의 덧셈과 뺄셈

․ 11~19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십)+

(몇)=(십 몇)

1학년

․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20 이하의 세 수의 덧셈

․ 120까지의 수

․ 100 이하의 덧셈

․ 100 이하의 (몇십)-(몇십)=(몇십)

2학년

․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100 이하의 덧셈과 뺄셈

․ 1000까지의 수

․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표 IV-3> 미국 CCSSM의 덧셈과 뺄셈 지도 내용

EM에서는 1학년에서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

을 스토리로 된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구체적 조작물이나 표상을 활용하여 해결하게 

한다. 이 때,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몇)+

(몇)=(십 몇), (십 몇)-(몇)=(몇)과 별도로 지도하

고 있지는 않다. 1학년에서는 (몇)+(몇)=(십 몇),

(십 몇)-(몇)=(몇)을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으로서 지도하기보다는 [그림 IV-2]

와 같이 수직선을 이용하여 이어 세기나 거꾸로 

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하게 한다.

EM에서는 [그림 IV-3]과 같이 도미노 그림을 

이용하여 1학년에서 세로셈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십의 자리는 십의 자리끼

리, 일의 자리는 일의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는 

표준 알고리즘을 지도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합

을 구하거나 빈 칸의 수를 구할 때에는 도미노 

그림의 점을 모두 세거나 그리거나 하여 해결하

면서 기본 덧셈과 기본 뺄셈을 연습한다. 또, [그

림 IV-4]와 같이 도미노의 점의 수를 이용하여,

fact family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IV-2] 수직선에서의 덧셈과 뺄셈(Bell, M., et al., 2012b, 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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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도미노 덧셈

(Bell, M., et al., 2012a, p.138)

[그림 IV-4] fact family

EM은 1학년에서 세 자리의 수까지 학습하지

만 연산에서는 가수가 두 자리 수인 덧셈과 뺄

셈은 (몇십 몇)±(몇십)인 경우만 취급하며, (몇십 

몇)±(몇십)을 표준 알고리즘의 지도로서 접근하

는 것이 아니라 10씩 뛰어 세기 또는 수 배열표

(number grid)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전략으로 해

결하게 하고 있다. (몇십 몇)±(몇십 몇)은 2학년

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받아올림의 

유무에 따라 순서를 나누어 지도하지는 않으며,

피가수가 두 자리 수인 경우 뿐 아니라 세 자리 

수인 경우와, (몇십)+(몇십)=(백 몇십)인 경우도 

함께 취급한다.

핀란드의 경우는, Laskutaito 한국어판의 1학년

과 2학년 덧셈과 뺄셈 지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IV-2>는 Laskutaito의 1학년과 2학년 교

과서의 목차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

의 경우에도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 마찬가지로 

20까지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을, 받아올림

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 받아내림이 없는 

(몇십 몇)-(몇십 몇)에 앞서 지도한다. 2학년 1학

기에서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있는 (몇백 몇

십 몇)±(몇), (몇백 몇십 몇)±(몇십 몇), (몇백 몇

십 몇)±(몇백)의 큰 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취급

하지만, 세로셈은 취급하지 않는다. 덧셈과 뺄셈

의 세로셈은 2학년 2학기에 취급하며, 이 때 두 

수의 덧셈 뿐 아니라 세 수의 덧셈까지 세로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단원 0부터 5까지의 수

2단원 덧셈과 뺄셈

3단원 6부터 9까지의 수, 덧셈과 뺄셈

4단원 10부터 16까지의 수

5단원 17부터 20까지의 수, 덧셈과 뺄셈

1단원 0부터 20까지 수의 덧셈과 뺄셈

2단원 두 수의 합이 10이 넘는 덧셈

3단원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뺄셈

4단원 여러가지 모양과 측정하기

5단원 0부터 100까지의 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단원 복습과 응용

2단원 0부터 100까지 수들의 덧셈과 뺄셈

3단원 곱셈

4단원 0부터 1000까지 수들의 덧셈과 뺄셈

1단원 덧셈의 세로식

2단원 뺄셈의 세로식

3단원 도형

4단원 측정하기와 어림하기

5단원 복습

<표 IV-2> Laskutaito의 1~2학년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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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고 계산하는 것을 취급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의 

교과서는 나라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지만, 20 이

하의 덧셈과 뺄셈을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공통

점이 있다. 4개국 모두에서 (몇)+(몇)=(십 몇)과 

(십 몇)-(몇)=(몇)인 덧셈과 뺄셈은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에 

앞서 지도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들과는 다

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

전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도 순서와 현재 교

과서의 지도 순서 중 어느 것이 좋은가에 관하

여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2009 개정 교과서는, 52+4, 50+30, 72+25 등의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50-10,

29-8, 27-13 등의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뺄셈’의 내용을 ‘10을 가르기와 모으기’, ‘(몇)+

(몇)=10’, ‘10-(몇)=(몇)’ 등에 앞서 도입하고 있

다. 이러한 2009 개정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 지

도 순서 변경에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

는 우리나라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로 30여년이 

넘도록 동일한 순서로 제시되었던 자연수 덧셈

과 뺄셈의 지도 순서가 변경되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사이의 불일치 

문제이다. 2009 개정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의 지

도 순서는 변경되었지만, 2009 개정 교사용 지도

서에서는 오히려 이전 교과서의 지도 순서를 제

시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

로 ‘그렇다면 변경한 순서가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다면 나머지 2개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

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문헌과 외국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2009 개정 교과서와 같이 9 이하의 덧셈과 뺄셈

을 지도한 후에, 10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

(몇)+(몇)=(십), (십)-(몇)=(몇)을 지도하지 않고,

100 이하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

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보다는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100 이하의 덧셈과 뺄셈과 구별하여 ‘기본셈’으

로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문헌이 많았다. 본 연구

에서 살펴본 외국의 교과서에서도 20까지의 수

와 2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2009 개정 교과서의 100

이하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

의 덧셈과 뺄셈의 지도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덧셈과 뺄셈을 지

도하는 몇 가지 순서 중 특정한 어느 하나가 가

장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계열 또

는 학습 경로를 정하는 것은 많은 실험적인 연

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의 실험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었고, 실험 문항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과서 집필에서 단원 및 차시 내용을 

배열할 때에는 이러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세심하게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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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ructional Sequence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

Kim, Jiwon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

that has been revised in 2013, the instructional

sequence for teaching addition and subtraction,

which had remained unchanged for three decades

since 1982, was finally changed in 2013.

Particularly,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wo-digit numbers without regrouping, such as

72+25=97 or 85-24=61, are taught earlier than the

composing and decomposing of the number 10

using other numbers.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cy and validity

of these changes. However, the reason for these

chang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or teacher’s

guide could not be determined. Further, several

references emphasize the addition of two

single-digit numbers, such as 7+8=15, and the

subtraction of a single-digit number from a number

between 11 and 19, such as 16-9=7, as basic facts.

In other countries’ textbooks, the teaching of

addition and subtraction up to the number 20 is

prioritized before teaching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two-digit numbers without

regrou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se changes in the instructional sequence in the

textbook that was revised in 2013 need to be

reconsidered.

* Key Words : the instructional sequence(지도순서), addition(덧셈), subtraction(뺄셈),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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